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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미사 

주일전날저녁 오후 7시 

평일미사 

월,화 미사없음 

아침미사 오전 7시 30분 수 오후 7시 30분 

가족미사  오전 9시 30분 목,금 오전 9시 30분 

교중미사 오전 11시 신심미사 첫 토요일 오전 9시 30분 

고해성사 평일ㆍ토요일 미사 30분 전 

  미사가 시작되었다. 사제는 제대 앞에 서 있다. 신도들 

및 복사는 각기 제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

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

며 자주 의무를 소홀이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

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 하고 기도를 올린다. 그리고 

“탓”이라는 말이 나올 때면 가슴을 친다. 인간이 제 가슴

을 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실제로 느껴보자. 하지만 느끼려면 옳게 쳐봐야 

안다. 그저 옷 위를 손가락 끝으로 톡톡 두드리는 식으

론 아무 소용이 없다. 주먹을 쥐고 가슴을 제법 쳐야 한

다. 예로니모 성인이 사막에서 무릎을 꿇고 손에 돌을 

움켜쥐고 떨면서 가슴을 때리는 그림을 본 사람도 혹시 

있을 것이다. 분명 타격이지 그저 멋있는 몸짓은 결코 

아니다. 우리 내심세계의 대문을 두드려 열어젖히는 동

작이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다. 본

래는 생명과 빛과 힘과 활력에 가득한 세계인 터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 안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온갖 

의무·애로·결단 등 절실한 요구로 가득하다. 그러면서

도 그 안에 별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삶의 한

가운데에서도 죽음에 둘러싸여 있다”고는 하나 별로 실

감이 안 난다.  

  이런 상황에서 하느님의 음성이 우리를 부른다.  

“깨어 일어나라. 네 사정을 살펴라. 정신차려라. 마음을 

돌려라. 참회하라”고. 가슴을 치는 동작은 바로 이런 부

르심을 대신해 준다. 가슴을 뚫고들어가 그 안의 세계를 

경각하여 깨워 일으키고 눈을 뜨게 하여 하느님을 향하

게 한다. 

가슴치기 (1) 

화답송  Responsorial Psalm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시편 126, 1-2. 2-3. 4-5. 6)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 

    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 

    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 

    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 

    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겝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 The Lord has done great things for us; we are  

    filled with joy.                (Psalms 126:1-2, 2-3, 4-5, 6) 

○ When the LORD brought back the captives of Zion,  

    we were like men dreaming. Then our mouth was  

    filled with laughter, and our tongue with rejoicing. ◎ 

○ Then they said among the nations, “The LORD has  

    done great things for them.” The LORD has done  

    great things for us; we are glad indeed. ◎ 

○ Restore our fortunes, O LORD, like the torrents in the 

    southern desert. Those who sow in tears shall reap  

    rejoicing. ◎ 

○ Although they go forth weeping, carrying the seed to  

    be sown, They shall come back rejoicing, carrying  

    their sheaves. ◎ 

 

사무실 업무시간 

월,화,토 휴무 

수,목,금 8:30am - 4:30pm 

주일 8:30am - 1:30pm 

입당 : 희년주제가  파견 : 95 (다해) 대림 제2주일 



 

본당 소식 

▶ 원죄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 미사 

    일시 : 12월 9일(월), 오전 9시 30분  

 

▶ 안나회 모임 

    일시 : 12월 8일(주일), 교중미사 후 

    장소 : 소회의실  

 

▶ 2024년 대림특강 

    날짜 : 12월 13일(금)  

    시간 : 오전 9시 30분 미사 후, 오후 7시 30분 

              오전 또는 오후 한번만 참석하시면 됩니다.    

    장소 : 성전 

    강사 : 한상만 토마스 신부님 

 

▶ 2024년 남가주 ME 송년파티 

    일시 : 12월 14일(토), 오후 6시 

    장소 : 성 프란치스코 성당 

 

▶ 천상의 어머니 꾸리아 2024년 연차 총친목회 

    일시 : 12월 28일(토), 오후 12시 - 3시 

    장소 : 강당(식사), 성전(행사)  

 

 

 

 

    

     

      

      

      

 우리들의 정성 

▶ 2025년 희년(Jubilee) 캠페인 

    1) 미사시간 10분 전 도착하기 

    2) 성당 안에서 침묵하기 

    3) 단정한 복장으로 미사참례하기 

 

▶ 주일학교 일정 

    1) 12월 15일 : 가족미사 후 성탄행사 (강당) 

    2) 12월 22일, 29일 : 겨울방학 

    3) 1월 5일 : 1학기 마지막 수업 (각 교실) 

    4) 1월 12일 : 2학기 첫 수업  (각 교실) 

 

▶ 2025년 달력 

    2025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각 반 반장들을 통해 가구당 2부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본당신부님과 신자개인면담 일정    

        

 

             

     

             

     ※ 수·목·금·토 미사 후, 주일 교중미사 후 

 

           

   

 

            

 

 

 

    

 

10반, 11반, 12반 12월 2일 - 12월 8일 

13반, 14반, 15반 12월 9일 - 12월 15일 

16반, 17반, 18반 12월 16일 - 12월 22일 

19반, 20반,  

21반, 22반  

12월 23일 - 1월 5일 

(24일, 25일, 31일, 1일 제외) 

교  무  금  $    10,615.00  

주일헌금  $      2,278.00  

감사헌금  $      2,100.00  

2차 헌금  $      1,418.00  

  $    16,411.00  

강인모 권태만 금동군 김   용 김관기 김교복 김미희 김병록 

김병학 김상규 김성헌 김여순 김영길 김영재 김옥희 김윤진 

김종렬 김태은 김현숙 남성철 문성길 박광자 박순자 박운모 

박의혜 박인식 박정자 박정희 박준범 반비오 방정복 배난군 

서용숙 신동윤 안재만 오세원 오영섭 유경자 유기성 윤희동 

이계옥 이민상 이상철 이상청 이영석 이윤희 이재정 이정미 

이정훈 이행자 임연조 임종택 장가강 장영우 정기은 정명모 

정명훈 조영우 최민아 최상만 최성자 한창주 현석주 황영선 


